
레   지   오   (葬) 
 

 

1. 행동단원의 선종 
단원이 선종하였을 경우, 꾸리아는 즉시 소속 쁘레시디움에 이를 통보하여 모든 단원들이  

선종한 레지오 단원을 위한 기도와 함께 장례절차에 참례하도록 한다. 

 

(1) 행동단원 선종시 조치사항  

㉠ 쁘레시디움은 지체없이 선종한 행동단원을 위한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 쁘레시디움 단원들은 먼저 떠난 동료의 영혼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레지오의  

전 기도문을 적어도 한번은 특별히 바쳐야 한다. 

(2) 레지오 장(葬)의 의미와 절차 

’레지오 장’ 은 한국 고유의 전통을 레지오 안에서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장례절차로서 

한국 레지오에만 있는 아름다운 풍습이다. 꾸리아는 행동단원 선종시 장례절차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 한 후 레지오 장에 대한 영적 지도신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퇴단한 단원이나 협조단원의 경우에는 "레지오 장(葬)" 이 행당되지 않는다. 

 

 

2. 연도 및 조문 예절 
(1) 연령이란?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을 말한다. 

(2) 연옥이란?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화한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를 말한다. 

대죄를 짓고 풀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만 대죄를 모르고서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소죄를 지은 의인의 영혼은 그 죄를 정화함으로써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이 일시적인 정화를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체류지를 연옥이라 한다. 

(3) 연도(위령기도) 란? 

세상에 살았을 때 지은 죄에 대한 벌(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  

가기 전에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각자의 죄, 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도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칭한다. 

(4) 분향소에서 연도를 바칠 때 

㉠ 대표자가 분향소 앞으로 나아간다. 

㉡ 선종단원(영정)을 향해 깊은 절을 한다. 

㉢ 성수 예절을 한다. 

- 성수를 찍으면서 ’주님’ 이라고 하고 

- 성수를 선종단원의 영정을 향해 좌, 중앙, 우측 순으로 세 번 뿌리면서  

"(선종단원의 본명)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한다. 

㉣ 선종단원(영정)을 향해 다시 깊은 절을 한다. 

㉤ 상주(유족)을 향해 반절을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 연도할 인원을 계와 응으로 나눈다. 

㉧ †  성호경 

㉨ 연도를 시작한다. 

상가의 사정에 따라 유족이 꺼려하거나 조문객이 많아 혼잡할 때는 찬미기도 1,2,3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 할 수도 있으나 일찍 끝낼 목적으로 기도를 줄여 바치거나 성인 호칭  

기도(통공)를 생략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 마침기도 

모두 무릎을 끓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친다. 



㉪ 연령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 성가를 부른다. 

㉬ 연도를 바친 사람이 동참하여 성수예절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성수예절이 끝날 때까지 성수기도를 합송한다. 

㉭ 대표자는 † 성호경으로 연도를 끝낸다. 

모두 상주를 향하여 인사하고 분향소를 나온다. 

(5) 조문 인원에 따라 

혼자 조문할 경우에는 조문 절차에 의하여 조문하고, 3인 이하이면 낭독하며 바칠 수 있고,  

4인 이상이면 연도곡으로 함이 원칙이다. 

 

 

3. 레지오 장(葬)의 절차 
(1) 제대 준비 및 기도 

㉠ 쁘레시디움은 빈소에 레지오 제대를 차리고, 빈소의 공간을 감안하여 제대 좌우에 소속  

쁠레시디움 단기와 꾸리아 기를 세운다. 

㉡ 꾸리아는 조화를 증정하고, 소속 전 쁘레시디움에 선종 사실을 통보하여 연도를  

바치도록 한다. 

㉢ 단원들은 연도 후 성가 대신 레지오 단가를 부를 수 있다. 

㉣ 쁘레시디움은 지체없이 선종단원을 위해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교본 160쪽) 

㉤ 꾸리아는 유족들과 장례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유족들이 레지오 장에 동의할 경우 영적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 레지오 장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 꾸리아는 모든 단원들에게 입관예절, 출관예절, 장례미사, 발인 일시 등을 공지하여 많은  

단원이 참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꾸리아는 장례미사와 관련하여 소속 쁘레시디움들이 단기를 도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쁘레시디움을 중심으로 장지수행 단원을 확인하여 장지까지 단기도열 등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2) 장례미사의 준비와 절차 

㉠ 꾸리아 소속 모든 쁘레시디움 단기를 성당 안의 중앙 통로 양쪽에 질서있게 도열 시키고,  

소속 쁘레시디움 단기와 꾸리아 기는 전면 좌우에 세운다. 

㉡ 미사에 참례하는 단원들은 미사 시작 30분전에 성당에 모여 꾸리아 단장의 주도로  

레지오의 시작기도와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단원들은 성당 안에서 레지오의 시작기도를  

마친 상태에서 조용히 영구를 맞이한다. 

㉢ 장례 미사와 고별식이 끝난 후 까떼나를 바친다. 

㉣ 꾸리아 단장은 교회활동(특히 레지오 활동)을 중심으로 고인의 생애를 소개한다. 

㉤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원들의 헌화(꽃 한 송이씩)가 있어도 좋다. 

㉥ 마침 기도를 바친다. 

㉦ 영구가 퇴장할 때 단원들은 단가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른다. 

㉧ 장례미사를 마친 후 운구는 가급적 해당 쁘레시디움 단원을 중심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 영구가 퇴장할 때 성당에서 영구차량까지 단기를 이동 배치하여 고인을 배웅한다. 

㉩ 장지를 수행할 단원은 단기를 정리한 후 영구차에 승차한다. 

(3) 장지에서의 절차 

㉠ 단기는 운구 행렬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며, 묘지 주변에 도열시킨다. 

㉡ 장지에서의 모든 예절이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와 그 밖의 다른 레지오 기도문을  

바친다. (교본 160쪽) 

  

이러한 모든 절차는 상주가 진행하는 장례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상주나 본당의 중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